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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의 자동번역 방식의 문제점은 대화 상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존대 표현을 생성하여 자동번

역 결과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앞뒤 대화 문맥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화 상대가 

달라지면 동일한 원문에 대해서도 자동번역 결과는 다른 존대 표현을 생성해야 하나, 현재의 자동번역 

시스템은 항상 하나의 일관된 존대 표현을 생성한다. 이 이유는 자동 번역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번역 

지식 또는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어 유동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자동번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인맥 정보와 같은 비언어적 정보와 발화상의 표현과 같은 언어적 정보로부터 대화 

자간의 존대 관계를 계산하여 자동번역 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언어 문화적 존대 차이를 자동으로 극복

하는 대화 상대 맞춤형 존대표현 자동 번역 방법을 기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언어 존대 예(보통<->존대)

한 국

어

어휘적

밥<->진지, 먹다<->잡수시다, 주다

<->드리다, 묻다<->여쭙다, 그<->

그분, 나<->저/제

문법적

접사:~님, 조사:~께서, 선어말어미:~시, 

어말어미: 해라체-해체-하게체-하오

체-해요체-합쇼체, 단순의문형<->부

정의문형, 명령형<->의문형

영어

어휘적
What’s up?<->How are you?, Sit 

down<->Sit down, please

문법적
Want to join us?<->Would you 

like to join us?

1. 서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후 ETRI)에서는 언어 장벽을 해

소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자동번역 시스템을 개발하여 

왔다. 개발한 자동번역 시스템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기술

이전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허 문서 자동번역 서비

스[1], 과학 기술 논문 자동번역 서비스[2], 군사용 장비 

매뉴얼 자동번역 서비스[3]등이 그런 예이다. 2010년도부

터는 전자우편과 메신저를 대상으로 한 자동번역 시스템

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는 [4]에서 기

술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번역 시스템의 번역 방식은 

크게 규칙기반 자동번역 방식과 통계기반 자동번역 방식

으로 나뉘어 있다. 통계기반 방식이 규칙기반 방식에 비해 

개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정 언어에 제약 없이 자

동번역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종 어족 간의 번역 품질은 규칙기반 방식 보다 뒤지는 경

향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자료 희소성 때문이며, 두 

번째는 언어적 차이 때문이다[5]. 이 때문에 영한 자동번

역기는 통계기반 자동번역 방식보다는 패턴을 규칙으로 

한 패턴기반 자동번역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메신저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접하게 

1)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2011-S-034-01)의 일환으로 개발된 결과임을 밝힙니다.

된 문제점은 대화 상대에 따라 존대 표현이 변하여야 하

나 대화 상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자동번역 결과가 

생성되는 것이었다. 

본 논문의 목표는 패턴기반 자동번역 시스템에서 대화 

상대에 따라 올바른 존대 표현이 생성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다.

2. 대화 상대와 존대 등급의 매핑

2.1. 한국어와 영어의 존대 실현

한국어와 영어의 존대 실현은 크게 어휘적으로 문법적

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예들을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1> 한국어와 영어의 존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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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존대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 요인들

존대에 영향을 끼치는 대화 상대들 간의 관계 요인은 

크게 나이, 친밀도, 사회적 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6]. 

<표 2> 나이와 친밀도에 따른 존대 실현

(그림 1) 힘과 친밀도에 따른 존대 실현

표 2는 각 연령대의 화자가 자신보다 손위, 동년배, 손

아래 청자 중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리고 친

밀도에 따라 존대 표현이 달라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림 1

은 X축의 힘과 Y축의 친밀도에 따라 존대 표현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2.2. 존대 요인들과 존대 등급의 매핑

앞 절에서 언급한 한국어의 존대 실현을 고어체에 나

타나는 존대 표현을 제외하고 단순화 시키면 “해체”,“해요

체”,“합쇼체”로 만들 수 있다. 두 대화자의 대화상에 나타

나는 존대표현 실마리를 토대로 한국어의 어휘적 존대와 

문법적 존대에 의한 언어표현 실마리와 존대 등급과의 매

핑을 만들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표 3> 존대표현 실마리와 존대등급의 매핑

또한 인간관계 존대 요인들인 {나이, 친밀도, 힘}의 조

합과 존대 등급과의 매핑은 다음과 같다:

<표 4> 인간관계 존대 요인의 조합과 존대등급의 매핑

이 밖에 존대 표현 실마리나 인간관계 존대 요인 보다

는 직관적인 인간관계에 의한 존대 등급과의 매핑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 5> 직관적인 인간관계와 존대등급의 매핑

3. 두 대화자의 관계 인식 흐름도  

대화 상대를 인식하는데 있어 상황인식 시스템에 근거

한 방법[7]이 제시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cebook이

나 Twitter와 같은 쇼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로부터 

두 대화자의 공개된 프로필과 같은 디지털 인맥정보를 사

용하여 두 대화자의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개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법의 개인정보 사용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두 대화자의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두 대화자의 공

개된 디지털 인맥 정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체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나이’, ‘친밀도’, ‘힘’과 같은 두 대화자의 관계요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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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존대표현’과 같은 언어표현 실마리나 ‘격식’과 같은 

디폴트 관계 정보를 받아서 2장에서 기술한 매핑에 의해 

존대 등급을 만들 수 있다. 

(그림 2) 두 대화자의 관계 인식 흐름도

4. 자동 번역에서의 존대 등급 반영 방법  

존대 등급 결정부에 의해 존대 등급이 결정되면 이 존

대 등급은 각 모듈별로 전달되면서 적절한 존대 표현이 

선택되게 된다. 구조분석에서는 번역 메모리나 번역 패턴

의 존대 표현이 선택되게 되며, 변환 및 생성에서는 번역 

사전의 존대 대역어가 선택되게 된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

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대화상대 맞춤 패턴기반 자동번역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에 따른 자동번역기의 존대 처리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자동번역에서의 존대처리 과정의 예

그림 4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어휘번역 패턴 및 번역 

메모리 DB에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에 의해 한국어의 

어미 제거 및 본동사에 핵심어 표시를 준비해야 한다. 즉 

“I can tell you the web site <-> 웹사이트는 말해 줄 수 

있다.”라는 번역메모리 예문에서 한국어 대역문의 핵심 동

사인 “말해 줄 수 있”에 핵심어 표시 !를 표시함으로써 존

대 등급이 전달되게 된다. 2단계에서는 두 대화자의 관계

를 반영하기 위해 그림 2의 관계 인식 흐름도에 따라 존

대 등급 계산 테이블을 이용한다. 각 등급은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등급에 의해 언어적 실현을 만드는 것이다. 3단계

에서는 존대 등급에 따른 두 대화자의 존대 어미를 자동

으로 생성하게 된다. 두 대화자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존

대 어미가 생성된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모르는 사이] 

- 존대등급: 3

- 존대실현: 존대어휘, 합쇼체

  I can tell you the web site <-> 웹사이트는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 

- 존대등급: 0

- 존대실현: 보통어휘, 해체

  I can tell you the web site <-> 웹사이트는 말해 

줄 수 있어.

5. 결론 

   현재의 자동번역 시스템들은 사용하는 번역지식 또는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어 유동적으로 변하지 못하기 때문

에 대화 상대가 변화더라도 항상 일관된 존대 표현을 생

성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

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인맥 정보와 같은 비언어적 정보와 발화상의 표현

과 같은 언어적 정보로부터 대화 상대에 따른 존대 관계

를 계산하여 자동 번역 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언어 문화적 

존대 차이를 자동으로 극복하는 대화 상대 맞춤형 자동 

번역 생성 방법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 따른 자

동 번역 시스템에서는 대화 상대에 따라 자동 번역 결과

가 고정된 표현이 아닌 대화 상대에 맞는 존대 표현이 생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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